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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의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

다. 몹시 가난한 살림살이 지만 날마다 부지런히 일하기 때문에 아침에

는 밥, 저녁에는 죽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나뭇단을 지게에 지고 장으로 갔습니다. 닷새에 한

번 열리는 장날이었습니다. 장터에는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로 아침부

터 북적거렸습니다.

형제는 장터 한구석에 나뭇단을 쌓아 놓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오, 너희들 왔구나. 나무를 베느라 고생이 많았지?”

형제에게 인사를 건넨 것은 단골 손님 아저씨 습니다. 아저씨는 어린

형제가 고생이 많다며 언제나 나무를 사 주었습니다.

나무 값을 받은 형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돈을 더 주셨는데요. 나무 값이 너무 많아요.”

“그냥 넣어 두어라. 나한테 좋은 나무를 주는데 그 정도 값은 받아야

지.”

형제는 아저씨의 집에 나뭇단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고마운 아저씨야. 저 분 덕분에 오늘도 나무를 다 팔았어.”

“아저씨는 어째서 우리한테만 나무를 사실까? 오늘은 나무 값을 더 주

시기까지 했잖아.”

“그건 우리가 불쌍해 보여서일거야. 부모님도 없이 둘이서 고생한다고

늘 안쓰러워하시잖아.”

형제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장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닷새

동안 먹을 양식을 샀습니다.

장터 입구에서는 어떤 남자가 병아리를 팔고 있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노란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울고 있었습니다.

“병아리 사세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병아리예요. 병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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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서 닭이 되고, 닭이 알을 낳아 병아리가 되

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병아리를 사세요.”

동생이 병아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형, 나도 병아리를 키우고 싶어. 병아리 사

줘.”

“안돼. 다음 장날에 나무가 팔리지 않을 수도

있어.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씨, 형은 하나만 알았지 둘을 몰라. 아저씨가

그랬잖아.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되고, 닭이 알

을 낳아 병아리가 된다고. 우리는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어.”

동생은 형에게 병아리를 사 달라고 떼를 썼습

니다. 병아리를 사 주지 않으면 나무를 베러 다

니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형은 할 수

없이 동생에게 병아리 한 마리를 사 주었습니다.

병아리를 키우는 것은 동생 몫이었습니다. 동

생은 정성을 다해 병아리를 돌보았습니다. 때맞

춰 모이를 주고 마실 물도 챙겨 주었습니다.

“형, 우리가 집에 없을 때 족제비나 고양이가

병아리를 해치면 어쩌지? 어쩜 매나 솔개가 병

아리를 낚아챌지도 몰라.”

“그럼 우리를 만들어 그 속에 가둬두면 되잖

니. 배고프면 먹으라고 모이도 넣어 주고….”

“아참, 그렇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동생은 병아리를 위해 커다란 우리를 만들었

습니다.

병아리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습니

다. 가을이 되었을 때는 포동포동한 암탉이 되

어 알을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암탉이 알을 낳았습니

다. 그런데 보통 알보다 몇 배가 더 크고 황금빛

을 띠었습니다. 

“형, 알이 이상해. 꼭 황금 덩어리 같아.”

“그렇네. 오늘이 장날이니까 달걀 가게에 가

서 팔자. 보통 달걀보다 몇 배 비싸게 팔 수 있

을 거야.”

형제는 나뭇단을 팔러 장터에 갈 때 알도 가지

고 갔습니다.

“아저씨, 달걀 사세요.”

달걀 가게 주인은 알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

습니다.

“보통 달걀이 아니라 황금 알이네. 너희들, 이

거 어디서 났니?”

“우리 집 암탉이 낳았어요.”

“뭐, 뭐라고? 이것은 먹을 수 있는 알이 아니

라 황금 덩어리란다. 금방에 가서 팔아야겠다.”

형제는 황금 알을 들고 금방에 갔습니다. 금방

주인은 황금 알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달걀 모양의 황금 덩어리네. 너희들, 이거 어

디서 났니? 혹시 도둑질한 거 아니니?”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런 말 을 하세요? 이 황

금 알은 우리 집 암탉이 낳은 거예요.”

“그래? 암탉이 황금 알을 낳다니 참으로 신기

하구나. 얘들아, 다음에 또 암탉이 황금 알을 낳

으면 우리 가게에 꼭 가져와야 한다. 다른 가게

에 가져가지 말고. 알겠지?”

금방 주인은 신신당부를 하며 자루에 돈을 가

득 담아 주었습니다.

형제는 돈 자루를 받고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

습니다.

“형, 이게 다 우리 거야?”

“그래, 황금 알을 팔고 받은 돈이잖니.”

“신난다. 형, 이 돈으로 우리 쇠고기를 사자.

나는 그 전부터 쇠고기가 먹고 싶었거든.”

“좋아, 고깃간에 가자.”

형제는 고깃간에 들러 쇠고기를 샀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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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쌀가게에 가서 쌀을 한 가마니 사고, 옷가

게에 가서 옷을 샀습니다. 그래도 돈 자루는 줄

어들지 않고 거의 그 로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형제는 마당에 숯불을 피우고 쇠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는

담장을 넘어 이웃집에까지 퍼졌습니다.

안방에 있던 이웃집 아주머니는 코를 킁킁거

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고기 굽는 냄새네. 명절도

아닌데 어느 집에서 고기를 굽는 거야?”

아주머니는 슬그머니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

니다. 고기 굽는 냄새는 옆집에서 풍겨 오고 있

었습니다.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가

난한 나무꾼 형제네 집에서 고기를 다 구워?’

아주머니는 담장 너머로 옆집 마당을 훔쳐보

았습니다. 형제가 숯불에 쇠고기를 구워 먹고 있

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눈 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저 녀석들 봐라. 남의 소를 훔쳐 와서 고기를

굽고 있구나. 저놈들을 관가에 고발해야겠다.’

그 때‘꼬끼오!’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형, 우리 닭이 또 황금 알을 낳았나 봐.”

“그런가 보다. 어서 가 보자.”

형제는 고기를 굽다 말고 우리로 달려갔습니

다. 암탉은 이번에도 알자리에 황금 알을 낳았

습니다. 형제는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

습니다.

“형, 우리 닭이 날마다 황금 알을 낳으면 우리

는 금방 부자가 되겠지?”

“물론이야. 앞으로 나무꾼 노릇을 하지 않고

편히 살게 되었어.”

아주머니는 담장 너머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는 군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황금 알을 낳는 닭이라…. 저 닭만 있으면 큰

부자가 되겠구나.’

이 아주머니는 평소에 형제에게 보리쌀 한 됫

박 꾸어 주지 않는 노랑이 습니다. 그런데 형

제가 황금 알을 낳는 닭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는 쌀과 김치 그릇을 들고 형제의 집을 찾아갔

습니다. 

“너희들, 부모님도 없이 얼마나 고생이 많니?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라도 받아라. 이웃끼리

서로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참! 너희 집에 있는 닭이 황금 알을 낳는다

며?”

“예, 아주머니.”

“신기한 닭이로구나. 얘들아, 그 닭을 나한테

빌려 주지 않을래? 딱 하루만 말이야. 우리는

이웃사촌인데 서로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지 않

겠니.”

“좋아요. 저희에게 쌀과 김치를 주셨는데 우

리도 보답을 해야지요.”

마음씨 좋은 형제는 아주머니에게 암탉을 빌

려 주었습니다.

9닭에얽힌이야기  2007.9.7 1:50 PM  페이지126



2007｜9�127

아주머니는 암탉을 자기 집 벽장 속에 가두고

는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우리 집에 황금 알을 낳는 닭이 있어요. 모두

들 구경하러 오세요.”

이윽고 아주머니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

니다. 안방뿐 아니라 마당에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주머니는 벽장문을 열고 암탉에게

말했습니다.

“암탉아, 암탉아. 황금 알을 낳아 다오.”

그러나 암탉은 황금 알을 낳지 않고 아주머니

만 멀뚱멀뚱 바라보았습니다.

“황금 알을 낳는 닭이 어디 있다고 그래? 저

여자에게 속았네.”

“사기꾼이야, 아니면 머리가 어떻게 되었던

가.”

사람들은 아주머니를 비난하고 돌아가 버렸습

니다.

아주머니는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졌습니다.

“황금 알을 낳지 않아 나를 망신시켜? 못된 녀

석!”

아주머니는 암탉을 집어 들어 문 밖으로 내

던졌습니다.

바로 그 때 사냥을 나온 왕자가 아주머니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암탉은 갑자기 왕자

의 발목을 꽉 물어 버렸습니다.

“아야! 이거 놓지 못해!”

왕자는 몸부림치며 닭을 떼어놓으려고 했습니

다. 하지만 암탉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할 수 없이 닭을 발목에 매단 채 궐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전국 방방곡곡에 이런 내용의 방이

나붙었습니다.

‘왕자의 발목을 물고 있는 닭을 떼어내는 자

에게는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이 방을 읽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

들이 궐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암탉을 왕

자의 발목에서 떼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

다.

왕자는 걱정 근심 때문에 나날이 몸이 쇠약해

져 갔습니다.

한편, 형제는 아주머니에게 닭을 찾으러 갔다

가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우리 닭이 왕자님의 발목

을 물었는데 놓지 않고 있다고요?”

“아유, 죄송해라. 왕자님은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우실까?”

형제는 왕자를 구해드려야겠다며 궐을 찾아

갔습니다.

“저희는 암탉의 주인입니다. 왕자님을 뵙게

해 주십시오.”

“알겠다. 잠시만 기다려라.”

이윽고 왕자가 다리를 질질 끌며 형제 앞에 나

타났습니다.

닭은 형제를 보더니 왕자의 발에서 떨어져 푸

드득 날아왔습니다. 동생은 닭을 가슴에 안았습

니다.

“왕자님,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닭 때문

에 왕자님이….”

“아니다. 너희 덕분에 내가 닭에서 풀려나 목

숨을 건졌지 않니. 약속 로 너희에게 이 나라

의 절반을 주마.”

형제는 황금 알을 낳는 닭 덕분에 나라의 절반

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라를 다스리며 닭과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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